
할렐루야!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두려움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4 기 학생들 

 

10 명의 4 기 졸업생들이 일들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펀잡의 수러즈는 

교회를 개척했고, 산딥은 자신을 인도해 주는 목사님과 사역을 해 나가는 

소식들을 보내왔습니다. 로샨은 이번 2 월에 그래이스 인카운터를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면서 기도요청을 해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4 기생들의 

성령충만과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2 월 LA 팀의 하리아나 와 라자스탄 

 

2/5-10 까지 하리아나 지도자 말씀공부와 라자스탄에서의 그래이스 

인카운터로 지도자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씀공부와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인도땅에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2월 EM팀의 펀잡과 비하르 

EM 팀 청년들이 펀잡과 비하르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LA 은혜교회 EM 팀을 축복하며  

 

#6 GIGL 

 

GIGL 이 6 기가 2/18-21 까지 217 명의 팀멤버와 캔디데이터들이 

모였습니다. 5 년전 서슬퍼런 힌두당수상의 당선으로 인해 느꼈던 압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셨고, 당신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인도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GIGL 을 묵묵히 해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 받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든 참석한 분들을 보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A 에서 오셔서 섬겨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참석했던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인도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펀잡학생들의 기도제목 

지난 11 월 3 박 4 일 동안 펀잡을 방문하여 말씀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나눈 기도제목입니다.  

 

만짓: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지을 땅을 위해. 개척한 가정교회가 너무 멀어 

바이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카운터사역과 훈련하고 있는 2 명의 

제자양육과 성도들 위해. 

구르짓: 성도들의 믿음성장위해, 교회건물 위해, 오디오 바이블 필요 

알리샤: 20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제필요. 금토 성경공부로 제자 

2 명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건물위해. 임신한 아내 모니카위해  

 

 

비샬: 예배 장소위해. 사역의 부흥을 위해-자매들의 사역도 시작하려고합. 

아내의 가족들이 텐션으로부터 화평 하도록.   

마르쿠스: 성도중에 남편들로 부터 탄압을 받는 자매들을 위해. 인카운터 

사역위해.  

 

사얌: 예수영화 상영을 위한 프로젝트 필요 

아자드: 렌트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길 

라잔: 잔더빌리지에 건물 옥상에서 교회개척 모임 장소를 위해.  

 

2 기생 모띠랄: 구르가온에 렌트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곳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예배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5 기 학생들 

현재 23 명의 5 기 학생들이 2 월 24 일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좋은 학생들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열정을 갇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잘 훈련받고, 성령충만 

하여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저희들을 위해 

신학교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성령충만과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아들 현민이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항상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2020. 3. 5. 

강명철. 이지향 올림 


